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Dubai유, 배럴당 29달러 육박
석유공사, 18일 상승요인 반영 … Brent유도 29.89달러로 급등  

중동산 Dubai유 가격이 29달러에 육박하며 8개월만에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월19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전날보다 1.16달러 급등한 배럴당 

28.97달러에 장을 마쳐 2003년 3월14일 29.54달러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다.

Dubai유의 19일 현물가격은 한달 전에 비해 3.60달러, 2002년 평균값보다 5.16달러 높은 수준이다.

북해산 Brent유는 0.70달러 상승한 29.89달러로 30달러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전날 1.55달러가 올라 8개월 신고가를 형성했던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차익실현 매물과 미국

의 원유 재고 증가 발표로 0.40달러 하락해 32.80달러로 하루만에 33달러 선이 붕괴됐다.

뉴욕선물시장(NYMEX)에서의 12월 인도분 WTI는 0.36달러, 런던선물시장(IPE)에서의 북해산 Brent유는 

0.69달러 각각 떨어져 32.92달러, 32.07달러에 거래됐다.

석유공사는 “뉴욕선물시장에서 12월물 만기에 따른 차익실현과 청산물량이 쏟아졌고 미국의 주간 석유 재고

가 예상과 달리 290만배럴 늘었다는 에너지정보청(EIA)의 발표로 WTI와 선물유가가 약세를 보였으며, Dubai

유 가격앙등은 전날 상승 요인이 하루 늦게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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